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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와 구술로 풀어 낸 ‘서양미술사’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출간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무 교수의 신간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가 출간됐다. 4만 년 전 원시시대부터 오늘날의 
서양미술사를 전8권 분량의 방대한 시리즈로 소개한다. 1:1 강의 
형식의 구어체로 구성해 술술 읽히는 것이 특징이다. 1권 원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미술, 2권 그리스로마 문명과 미술 
편을 우선 출간했고, 이후 시리즈가 올겨울부터 2018년까지 
차례로 나올 예정이다. Art는 저자에게 집필 동기 및 과정 등을 
물었다. / 이현 기자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사회평론) 1, 2권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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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이번 저서는 미술 전반뿐 아니라 당대의 사회상과 작품을 
관통하는 맥락을 중시해, 전문적이면서도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입문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집필 계기는?

양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학자로서 나의 꿈은 언제나 ‘통사(�ò-
)’를 쓰는 것이었다. 인류의 전체 역사를 미술을 통해 쓴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대단한 영광이자 엄청난 도전이었다.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학부 과정을 밟으면서 동서양미술사의 
기본기를 익힐 수 있었고, 런던 유니버시티칼리지 미술사학과에서 
공부하면서 보다 다양한 세계 미술에 대해 안목을 넓힐 수 있었다. 
영국에서 공부하던 학교가 영국박물관과 지척에 자리하고 있어, 
훌륭한 명작을 자주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책을 쓰는 데 큰 힘이 
되었다.

Art 이번 책을 위해 지난 3년 6개월간 매주 2~3차례 편집자들을 
상대로 강의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 권당 대략 40시간의 강의가 
압축돼 담겨 있는 셈이다. 일차적으로 강연을 한 뒤 구어체로 책에 
옮긴 집필 방식이 독특하다.

양 책이 지금의 모양을 갖추기까지 적잖이 시행착오를 겪었다. 
2012년 늦가을 출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술사 강의를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처음에는 사내 강의였지만, 
이 강의를 시리즈로 확대하면서 정례화되었고 결국 그 결과물을 
이렇게 책으로 묶게 되었다. 막상 책으로 묶이면서 많은 분량의 
내용이 사라졌다. 도판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말 난처했고, 
이 경우 구할 수 있는 도판을 가지고 다시 강의해서 내용을 
보강해야 했다. 편집팀원 4~5명을 앞에 두고 소규모 강의를 
진행했는데, 내용이 방대해지면서 좀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어 
지금처럼 구어체로 정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문답식이 조금 
어색했는데, 돌이켜 보니 이러한 형식 덕분에 내용이 좀 더 
다이나믹하게 살아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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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지

Art ‘한국판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라는 애칭도 생겼다. 
필자가 곰브리치에게 직접 강의를 들었던 만큼,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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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나의 책이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와 비교된다는 것은 여러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에른스트 곰브리치는 내가 
영국에서 공부하던 학과를 창립한 분이다. 내가 공부할 때는 이미 
은퇴해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옆에 있던 
워벅 연구소(Warburg Institute)에 자주 나와 특강을 하기도 
했다. 《서양미술사》는 1950년에 출판된 책이다. 60년 이상 
되었고, 서구인의 시각으로 쓴 책이니 우리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개설서로 보완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내 책이 만약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양정무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 교수 및 한국예술연구소 소장.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및 런던 유니버시티칼리지 박사 졸업. 존스홉킨스대학교와 메릴랜드 미술대학에서 방문 교수로 

미술사를 연구했다. <Retro ‘86-‘88: 한국 다원주의미술의 기원>(소마미술관 2014), <두 개의 문: 신학철, 
김기라 2인전>(갤러리175 2012) 등 기획. 저서로 《상인과 미술》(사회평론), 《시간이 정지된 박물관, 

피렌체》(프로네시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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